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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경영,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산소산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산소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88올림픽을 전후로 깨끗한 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것

을 보면서 정수기 사업을 시작하기에 적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때 외국인들에게 하나씩 들려

져 있던 생수통은 물에 대한 필요를 생각하지 않았던 국내에서는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이제는 보다 과학적 검증을 거친 깨끗한 물을 고객들이 원하게 되었습니

다. 

맑은 물을 돈 내고 사마시는 시대가 온 것을 보면서 맑은 공기도 얼마든지 시장에서 팔릴 수 있다는 신념

을 갖게 됐습니다. 물이 혼탁해진 것처럼 공기도 혼탁해지고 있고 맑은 공기를 향한 인류의 욕망도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산소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웅진코웨이개발 사장을 맡고 계시다가 따로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 저는 웅진코웨이개발 사장 시절부터 산소 사업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선 물의 

용존 산소량을 늘리는 기술부터 도입할 것을 요구했고, 이어 산소발생기를 제품화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만해도 시기상조라는 것이 주위의 판단이었기 때문

에 직접 회사를 설립해 산소를 경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로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고가제품이다 보니 대중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소비자들이 공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수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술이 없어서 시장에 손을 대기가 어렵다는 것이 큰 이유였습니

다. 

◎국내 산소시장에 대해서?

◇2002년 4/4분기 들어 건조한 날씨와 환기 부족으로 실내공기가 탁해지고 11월에 접어들어 황사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기상이변까지 겹쳐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수험생, 노약자가 있는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PC방, 

독서실, 휴게실, 헬스클럽 등 밀폐된 업소에서 산소 혹은 공기청정기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소시장의 2001년 규모는 700-8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2002년에는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산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한 2003년에는 가전제품, 자동차 등 각종 산업과 접목해 약 1조원대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소산업에 대해서?

◇물과 공기는 우리 몸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산소산업은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물처럼 

산소가 함유된 공기도 사먹는 시대가 이미 오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에 기인한 대기 중 

산소의 점진적 감소와 바쁜 현대인의 스트레스, 운동부족, 과음 등에 따른 체내 산소의 감소 등으로 산소제품

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소 가전제품도 조만간 TV나 에어컨과 같은 필수 아이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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